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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모음 ▌

나의 통일론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통일 3원칙, 3단계 통일론"을 지지한다. 

지금의 상황으로는 더 보태거나 덜어낼 필요가 없는 것 같다.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에 접근하는 자세와 사고 방식이다.

교류와 협력은 서두를수록 좋다. 그러나 통일은 아주 천천히 가야한다.

"통일"은 두 개의 정권이 하나로 합치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 역사상 어느 한 정권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의 정권으로 합쳐진 일이 

없다.

독일의 브란트 수상이 통독성을 폐지하고 동서간 대화의 문을 열었던 

역설적인 역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두 가지를 따로 생각해야 주변국가들의 동의를 얻기도 쉬울 것이다.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냉전시대의 낡은 이념이나 형식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통일 이후의 체제를 자유민주주의로 해야 한다거나 남북회담의 과정에서 "

정체성"을 유지해야 한다거나 하는 소모적인 체제논쟁은 그만 두어야 한

다. 

상호간에 정권과 체제를 인정하고 합의 통일로 가자는 데는 모두 동의하면

서 이런 논쟁을 벌이는 것은 모순일 뿐 아니라 남북 간에 불필요한 긴장을 

조성하고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국가보안법이 안고 있는 모순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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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한다.

상호주의는 융통성 있게 적용해야 한다. 

형식논리나 자존심 싸움보다는 상호간에 이익이 되는 결과가 중요하다.

매 번의 협상마다 하나 주고 하나 받아야 한다는 형식적인 형평논리가 아

니라 5년, 10년을 내다보는 융통성 있는 상호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통일 비용에 관하여도 북방 경제시대를 여는 투자라는 관점으로 사고하자.

능동적으로 주변 국가들과 협의하고 그들의 역할을 인정해야 한다. 

그들도 이해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가 상호 협력의 시대로 가고 있

다.

과거 문민정부가 북미 회담에까지 필요 이상의 주도권 시비로 3자 관계를 

모두 꼬이게 한 일은 편협한 국수주의적 태도가 아니었던가 싶다.


